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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공식 트레일러 공개
<1980 사북>으로 제16회 DMZ Docs 한국경쟁 부문 대상 수상한 박봉남 감독 연출
희미해진 연대의 기억과 되살아나는 희망 은유하는 계절의 대비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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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image: ]
[제17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공식 트레일러 스틸 사진]

[bookmark: _Hlk149814371]박봉남 다큐멘터리 감독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이하 DMZ Docs)의 제17회 영화제 공식 트레일러를 연출했다.  
DMZ Docs는 올해부터 한국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트레일러 제작을 의뢰하는 정책을 세웠다. 그 첫 주인공은 <1980 사북>으로 지난 해 DMZ Docs의 한국경쟁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박봉남 감독으로, 제17회 DMZ Docs의 공식 트레일러 연출을 맡았다.

박봉남 감독은 <인간의 땅>(2009)으로 한국 PD대상 다큐멘터리 부문 작품상과 올해의 PD상 수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암스테르담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중편 부문 대상 수상(<아이언 크로우즈>(2009))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은 뒤,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4.16 기록단’을 구성하여 활동해오고 있다. 사회적 문제를 첨예하게 다뤄온 박봉남 감독은 제17회 DMZ Docs 공식 트레일러에서 롱 쇼트와 클로즈업을 교차하며 계절의 변화를 포착, 전쟁과 혐오 등 사회적 위기 상황을 연상시키는 사운드에서 감동적인 음악으로 전환되는 구성을 취해 ‘불안한 일상 속에서도 희망은 움트고 있다’는 메시지로 강렬한 여운을 남긴다.

박봉남 감독은 지난 8월 19일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 진행된 제17회 DMZ Docs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세월호 취재를 하며 마음이 좋지 않아 겨울산을 오르게 되었다”는 제작 동기로 말문을 열었다. “‘더 좋은 세상’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다. 연대의 기억은 희미해졌고, 분노와 증오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 시기에 나를 위로해준 것은 겨울 나무와 나무의 생장점인 겨울눈이었다. 다시 봄을 기다리게 되었다”며 새로운 계절과 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보이는 기획 의도를 밝혔다.

제17회 DMZ Docs 공식 트레일러 영상은 지난 8월 19일 열린 제17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공식 기자회견에서 최초 공개되었으며 DMZ Docs 유튜브 공식 계정과 영화제 기간 중 모든 상영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50개국 143편의 국내외 최신 다큐멘터리 상영을 확정 지은 제17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7일간 경기도 파주시와 고양특례시 일원에서 열리며, 산업 프로그램인 DMZ Docs 인더스트리는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열린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www.dmzdocs.com
DMZ Docs 인더스트리  www.industry.dmzdo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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